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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, 사찰, 성당 등 종교기관과 
함께 만들어 갑니다. 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
나 기사거리가  있으면  이메일 (info@townnewsusa.
com) 또는 전화 (562-404 -0027) 로 알려주세요.  

종교

가든그로브에 있는 법보선원의 정정달 

법사가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다.

미주한인불자회(회장 혜운 이영실, Kor 

-ean American Buddhist Association 

USA)는 지난 7일 오전 11시, 법보선원에

서 텍사스 한길선원과 조계종 국제포교

사‘명상 투어단’을 초청 모임을 열고 약

식 예불, 명상 투어 경험 공유, 요가, 명상 

등을 함께했다.

이 자리에서 미주한인불자회는 평소 

활발하게 봉사활동을 벌여온 법보선원

의 정정달 법사에게 조바이든 대통령 봉

사상을 전달했다.

혜운 이영실 회장은“함께하는 공부, 함

께하는 봉사는 개인과 단체를 넘어 사회

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.”면서“이

를 위해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시민들

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미국인의 삶을 

향상시키기 위해 청설한 세계적인 자원

법보선원 정정달 법사, 대통령상 봉사상 수상

족한 줄로 여기라 (디모데전서 6:6-10)

우리가 사는 목적은 

행복하기 위해서입니

다. 우리는 스스로를 

돌아보고, 행복을 행

복으로 누릴 줄 아는 

지족, 즉 족한 줄로 여

기는 생활 자세를 회

복해야 합니다.

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

바람직하게 사는 비결을 배울 수 있

습니다. 7절 말씀을 보면“우리가 세

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

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

리니,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

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”했습

니다.

이렇게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왔

다가 또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가야 

하는 인생임을 생각하면서, 과연 어

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?

먼저 가진 것에 족한 줄 알아야 합

니다. 8절 말씀을 보면“우리가 먹을 

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

것이니라”했습니다.

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? 가진 것

에 족한 줄 아는 마음에 있습니다. 

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

만족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

에 참된 행복이 깃들 수가 있습니다.

다음으로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해

서는 안 됩니다. 9절 말씀입니다.“부

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

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떨

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

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.”

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방법

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해지

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. 그러나 억

지로 부해지려고 해서는 안됩니다.

이런 사람은 마귀의 

시험에 빠져 파멸의 

길을 걸을 수밖에 없

습니다.

마지막으로 돈을 

사랑하지 말아야 합

니다. 10절 말씀입니

다.“돈을 사랑함이 일

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, 이것을 사모

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

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

도다.”

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. 성

경은 결코 돈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

것이 아닙니다. 단지 돈을 사랑하는 

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

다.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

해야 합니다. 우리 사랑의 대상이 물

질,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

성경은 말씀합니다.

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

에 기쁨이 있습니다. 이웃을 사랑하

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. 

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

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

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.

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 앞

에 서야 합니다. 그때 지금 우리가 가

지고 있는 것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

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

진정 이미 받은바 은혜와 축복을 

족한 줄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행복

한 사람입니다. 그 은혜와 축복을 나

누며 사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이 기

뻐하시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. 족한 

줄로 여기라, 오늘 말씀대로 믿고 말

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

랍니다.

-임대식 목사- 

숨은그림찾기 정답

봉사 에이전시 AmeriCorph와 파트너십

을 맺고 있다.”고 설명했다.

이 회장은 또“현재 미주한인불자회는 

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

를 진행하고 있다.”면서“앞으로 미국 대

학에서 한국 불교를 소개하기 위한 학술

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불자회 활동 내

용을 엮은 문집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.”

고 말했다.

미주한인불자회는 2018년 창립됐다. 

●붓다의 가르침과 초기 불교, 한국의 선

불교를 배우고 익히며 ●걷기와 호흡명

상을 실천하여 몸과 마음이 자연과 하

나되는 순간의 기쁨과 자유함을 나누고 

●지역사회 봉사활동(세무 상담, 공원 청

소, 양로원 방문 등)을 목적으로 활동하

고 있다. 

▶ 문의: (949) 732-8581

               dlee1212@gmail.com

▲ 미주한인불자회가 텍사스 한길선원과 조계종 국제포교사 ‘명상 투어단’ 초청 모임을 

가졌다(위). 혜운 이영실 회장(왼쪽에서 세 번째)과 정정달 법사(왼쪽에서 네 번째) 등 

모임 참석자들이 대통령봉사상을 수여한 후 이를 기념했다. 사진=미주한인불자회


